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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을 받으려면                                    15-11-27

신약 성서에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마태 7:12)는 교훈이 있습니다. 공자님께서도 “기소불욕은 물시어인 (己所不慾은 勿施於人)”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문구로 주신 가르침은 인류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인관계 교훈이라고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정적인 말씀으로, 공자님은 소극적인 말씀으로 주셨지만 같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맺어지는 관계가 살맛나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살기가 싫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모모는 도대체 인사를 안  한 단말이야.” 라고 한탄하는 말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인사는 기본이고 서로 인정해주는 관계에서  좋은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인사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등산을 할 때나 길에 지나가면서 마주칠때 미국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매도 미소를 지으면서 “긋 모닝”하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체력 단련시설에서 운동을 하지만 같은 장소에서 운동하는 모든 사람들과 인사를 교환합니다. 그래도 이름을 아는 분들은 그중에서 극소수 입니다. 인사를 미처 못한 분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그도 반드시 다음 날에는 인사를 합니다. “상대가 먼저 인사를 해야 나도 인사를 할 테야” 라는 태도는 옳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다 뜻있는 인사는 인정을 교환하는 것일 것입니다.  직장을 사임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급료가 낮다거나 승진이 안 되어서 보다는 대인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라고 행동과학자들은 말합니다. “나는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가 대부분의 사임 이유라고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람 자신이 남의 공로나 선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함께 일하는 동료나 가족에게 칭찬을 자주 그리고 많이 하라고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 한 마디의 칭찬은 열 마디의 꾸중보다 효과적이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유언 중에 가장 많이 포함된 어휘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비관 심리가 자살로 그를 몰고 간다는 뜻이겠지요. 

한 정신과 의사에게 환자가 권총을 들고 와서 의사의 머리에 겨누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차분히 환자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오늘 아침 하나님 께서는 내가 당신을 치료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쾌유되어 간강을 돠찾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환자는 권총을 의사에게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전해줬다는 말에 기뻐하더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남을 인정하는 행위는 정신 이상자도  설득하는 힘을 갖는다고 핬습니다.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그사람의 장점을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칭찬해주라는 전문가들의 권고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과 칭찬을 되돌려 준다고 합니다. 보람 있는 생을 구축하려면 남의 장점을 보고 칭찬과 인정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
